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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 전 멕시코 에네켄 가공 기계 전시로 

인천과 멕시코 굳건한 우호 다져
-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 멕시코 에네켄 기계 전시관, 9월 20일 개막식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 한국이민사박물관

에서 에네켄 기계 전시관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네켄 기계는 선인장과 식물의 하나인 에네켄에서 섬유질을 추출해

내는 기계로, 추출된 섬유는 선박의 로프 등을 만드는데 쓰였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는 에네켄 농장과 

산업이 성행했고, 여기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멕시코로 

떠난 것이 한인 최초의 멕시코 이민이다.

1905년 4월 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돼 제물포에서 

영국 상선 일포드호를 타고 40일이 넘는 항해 끝에 멕시코 메리다 지역에 

도착한 1,000여 명의 한인들은 20여개가 넘는 에네켄 농장에 배치돼 

고된 노동을 했지만, 어려운 삶 속에서도 돈을 모아 조국의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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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에 보태며 고국에 공헌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은 한인 이민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당시 이민자의 

삶을 상징하는 에네켄 기계를 2006년 멕시코 현지에서 수집해, 조사와 

보존처리, 전시관 건축 공사를 끝내고 오는 20일 개막식을 개최한다.

개막식에는 인천시의회 의장과 주한 멕시코 대사 등의 인사가 참석해 

전시관 개막을 축하하고, 1905년 이민으로 시작된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돈독하게 할 예정이다.

유동현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에네켄 기계는 우리 선조들의 멕시코 

이민자로서의 삶을 상징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준비를 거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한인 이민의 다양한 

역사를 살펴보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올해는 한국과 멕시코 국교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인천시와 멕시코 메리다 시가 자매도시를 

체결한지 15년이 되는 해이다. 작은 전시관의 개관이지만 이로써 양국의 

우호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막식 및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이민사박물관(☎

032-440-4706)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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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전시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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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초청장


